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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또다시 미궁 속으로…
임금․단체협약 부결 … 대규모 정리해고에 법정관리 가능성 농후

2010년 임금단체협상 노사 잠정 합의안이 노조의 찬반투표에서 부결됨에 따라 세계 10위 타이어 상표이자

연매출 2조6000억원의 금호타이어가 또 다시 소용돌이 속에 휩싸이게 됐다.

4월 7-8일 시행된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예상과 달리 임단협 잠정 합의안이 부결되면서 현재 워크아웃

을 진행하고 있는 금호타이어는 대규모 정리해고는 물론 법정관리 등도 배제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됐다.

재적 조합원 3561명 가운데 3460명(97.2%)이 투표에 참가해 임금안에 대해 1514명(43.76%) 찬성, 1946명

(56.24%) 반대, 단체협약안에 대해 1485명(42.92%) 찬성, 1975명(57.08%) 반대 등으로 나타나 투표인원의 과반

수를 확보하지 못해 부결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채권단은 1월6일 워크아웃을 개시한 이후 국내 공장과 해외법인 등에 대한 실사를 벌이고 노사합의서 등을

토대로 자구계획이 담긴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채권단에서 회생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온 회사의 법정관리 가능성

도 한층 커지게 됐다.

4월8일에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서 채권단 회의를 소집해 채권금리 인하, 만기연장, 출자전환, 감자 등

이 포함된 채무재조정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합의안 부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채권단의 긴급자금 투입도 불투명해져 14일부터 6월까지 차례로 지급하기로 했던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 일

정도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노사 합의안 부결로 유보됐던 1199명(도급화 1006명 포함)에 대한 정리해고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노조 집행부는 “단 1명의 정리해고도 인정하지 않겠다”는데 모든 협상력을 집중했지만, 해고 유보 사유가

없어짐에 따라 대상자들에 대한 정리해고가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또 노사협상 전반에 걸쳐 노조 내부 강경파와 현 집행부의 갈등이 협상에 걸림돌로 작용한데서 드러났듯이

앞으로 노조 내부의 갈등이 표면화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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